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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은 결국 2군행…'고전 반복'  한화 불펜진, 재정비 들어가나

등록 2026.04.29 06:00:00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화 김서현이 7일 인천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6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SSG 랜더스의 경

기에서 6대2로 승리 후 기뻐하고 있다. 2026.04.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투수진이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 흔들리고 구멍 난 마운드에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화는 지난 28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홈 경기에서 SSG 랜더스에 7-6으로 이겼다. 연장

접전 끝에 힘겨운 승리를 따냈다.

선발로 등판한 왕옌청이 5⅓이닝 2실점으로 선전한 가운데, 이어 마운드에 오른 불펜진이 흔들렸다.

7회 등판한 김종수는 1이닝 3피안타 3실점으로 무너지며 경기를 어렵게 만들었고, 마무리 자원 잭 쿠싱은 10회 연속 안타를

맞고 치명적인 실점을 내줬다.

그럼에도 SSG 불펜진이 고전하는 이변이 일어나며 한화는 밀어내기 볼넷으로 힘겹게 승리할 수 있었다.

고전하던 김서현이 지난 27일 2군으로 내려간 가운데, 한화는 마운드 자원 6명을 기용했으나 이번에도 여전히 뒷심이 아쉬웠

다.

아울러 류현진이 선발 등판했던 지난 7일 SSG 랜더스전을 제외하곤 일주일의 시작인 화요일 경기마다 평균 8명의 투수를 소

모했던 한화는 이날도 정우주, 박상원, 쿠싱 등 주요 불펜을 마운드에 올렸다.



29일 선발로 황준서가 예고돼 적지 않은 불펜 등판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주 남은 5경기에도 쉽지 않은 흐름이 펼쳐질 전망이

다.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잭 쿠싱이 28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SSG 랜더스와

의 홈 경기에 불펜 등판해 공을 던지고 있다. (사진=한화 이글스 제공) 2026.04.28. *재판매 및 DB 금지

한화는 올 시즌 25경기에서 팀 평균자책점(5.24), 팀 WHIP(이닝당출루허용률·1.67) 모두 최하위에 머무르며 지독한 마운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사사구는 147개로 압도적 1위다. 

올해 한화 마운드의 문제는 단순한 제구 불안이 아니다.

투수 한 명 개인의 구위는 물론, 이들을 운용하는 벤치의 전략도 혼란스러웠다.

이기든 지든, 추격하든 잠시 숨을 고르든, 한화는 마운드 구성에 큰 차이를 두지 않으며 혼란을 야기했다.

정우주, 조동욱, 박상원 등 지난해 팀의 승리를 책임졌던 이들은 올 시즌 패전조·추격조·필승조 구분 없이 공을 던져야 했다.

이날도 마운드에 오른 프로 2년 차 정우주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16경기에 등판했으며, 김종수도 올 시즌 14차례나 공을

던졌다. 박상원과 조동욱은 13경기에 등판했다.

좀처럼 본인의 공을 던지지 못하던 김서현도 2군에 내려가기 전까지 11차례 마운드에 올라야 했다.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김종수가 28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SSG 랜더스와

의 홈 경기에 불펜 등판해 공을 던지고 있다. (사진=한화 이글스 제공) 2026.04.28.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실속은 떨어졌다. 김종수와 조동욱만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공을 던질 뿐, 전반적인 부진에 분위기도 크게 가라앉았다.

특히 지난 14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는 역사에 남을 졸전이었다.

당시 한화 마운드에 무려 9명의 투수들이 오른 가운데, 이들은 합계 무려 18개의 사사구를 내주며 KBO 역대 한 경기 최다 사

사구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 1990년 5월5일 잠실에서 LG 트윈스 마운드가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내줬던 기록(17개)을 무려 36년 만에 깬 것이다.

특히 김서현은 당시 경기 8회에 등판해 3볼넷 1폭투를 기록, 누가 봐도 불안한 공을 던졌으나, 한화는 예상을 깨고 9회에도 그

를 마운드에 올렸고, 결국 허무한 역전패를 당했다.

아울러 외국인 선발 오웬 화이트가 왼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파열로 전력 이탈이 길어지자 대체 선수로 미국 마이너리그

에서 영입한 잭 쿠싱은 KBO 데뷔전을 제외하곤 내리 불펜으로 나서고 있다.

한화는 뒷문이 불안해지자 그를 마무리로 기용했고, 오히려 선발 로테이션에 구멍이 생기며 대체 선발로는 황준서가 나서고 있

다.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정우주가 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

경기에 불펜 등판해 공을 던지고 있다. (사진=한화 이글스 제공) 2026.04.03. *재판매 및 DB 금지

김서현을 내려놓은 결단을 내린 만큼, 한화도 마운드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제야 시즌 25경기를 치른 만큼 지나온 길보다 가야할 길이 훨씬 길다. 혹사의 경계에 놓인 불펜진에 탈이 나면 그 여파는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불펜 보직을 재정립하고, 일부 투수에게 쏠린 부담을 나누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 경기 한 경기 버티기가 아니라, 불펜 전체 구성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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